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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의 놀이신념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의 관계에서 유아 놀이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대상으로 J지역에 소재한 유아교육기관의 만 4~5세 유아 160명과 그 어머니 160명을 선정하였고, 어머니
의 놀이신념과 유아의 놀이성, 또래 유능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
여 상관분석과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놀이신념과 유아의 놀이성, 
또래 유능성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 놀이신념의 하위요인 중 ‘놀이지지’ 신념과 유아의 놀이성, 또래 유능성
간의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 놀이신념의 하위요인 중 ‘학습중심’ 신념과 유아의 놀이성, 또래 유능성
간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놀이성과 또래 유능성 간의 관계에서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
다. 둘째, 어머니의 ‘놀이지지’ 신념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의 관계에서 유아 놀이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놀이성이
부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결과를 통해 어머니의 ‘놀이지지’ 신념이 유아의 놀이성을 높이고 이로
인해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정적인 영향력을 증가시킴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정 누리과정의 실효성을 위하여 부모와 
지역사회의 협조를 강조하고 있는 바, 본 논문에서는 어머니의 놀이에 대한 신념이 유아의 놀이성 및 또래유능성에 영향
을 미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추후 부모를 대상으로 한 놀이에 대한 인식전환 및 놀이참여 
방법 등 놀이관련 교육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s of young children's 
playfulness between the children's peer competence and their mothers' play beliefs. For this study, 160
mothers and 160 children aged 4-5 years who were in kindergarten and daycare centers in Area J were
select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ased on correlation and mediation using SPSS Statistics.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young 
children's peer competence and playfulness and their mothers' play beliefs,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a mother's play-support beliefs and their children's peer 
competence and playfulness. On the other hand, the relationship between a mother's learning-support
beliefs and her child's peer competence and playfulness was not significant.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playfulness and peer competence in the young children. Second,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mediating effect of the children's playful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mothers'
play-support belief and the children's peer competence, we found that playfulness has a partial 
mediating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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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일생동안 수많은 관계 속에서 성
장해간다. 최초의 사회적 관계는 가족 내에서 시작되지만 
유아가 생활하는 환경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또래와의 관
계로 확대된다[1]. 맞벌이 부부 및 취업모의 증가로 유아
들은 과거보다 어린 나이에 유아교육기관을 이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또래관계를 경험하게 되고, 또래와 함께 보내
는 시간이 늘고 있다. 한편으로는 저출산의 영향으로 자
녀수가 감소하여 형제자매들과의 상호작용 기회가 현저
하게 줄어들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유아기 또래와의 
관계형성과 상호작용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2]. 

선행연구[3, 4, 5, 6]에서는 유아기 사회적 관계에서의 
효과적인 기술과 능력을 ‘사회적 유능성’ 또는 ‘또래 유능
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유능성과 또래 유능성은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지만[7], 또래 유능성이란[8, 9, 
10] 또래관계에서 함께 놀이하고, 다양한 의사소통 경험
을 통해 타인의 입장을 생각하는 등 사회적으로 적합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을 의미한
다. 또래 유능성이 뛰어난 유아는 또래집단에 잘 수용되
는 특성이 있으며 갈등이 생겼을 때도 효과적으로 문제
를 해결하며 놀이를 능동적으로 제안하는 등의 주도적인 
행동을 보인다[9]. 유아기에 또래관계에서 실패를 경험하
는 경우, 발달적 결핍을 겪게 되고 그 결과 또래집단에서
의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을 학습하지 못하게 된다
[11]. 유아기에 시작되는 사회성의 토대인 또래 유능성은 
유아의 전 생애에 걸쳐 사회적 적응과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12] 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또래 유능성에 관한 연구들이 지속되면서 지금까지 보
고된 선행연구들은,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으로 부모의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2, 
13, 14]은 부모의 온정‧격려 등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을 높이며, 부모의 과보호나 허용과 
같은 양육행동이 높을 경우 또래 유능성에 부정적인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 일치
여부에 따라서도 유아의 사교성, 친사회성, 주도성 등의 
또래 유능성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15].

부모의 양육행동만이 아니라 부모가 지닌 신념은 다른 
어떤 요소들보다 유아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16]. Goodnow(1988)와 Miller(1988)는 부모가 지닌 
가치나 신념과 같은 인지적 특성은 외형적 행동보다 자

녀의 발달에 더 중요한 변인임을 강조하였다[17, 18]. 부
모의 놀이지지 신념은 부모가 인식한 놀이의 가치와 목
표이며[19], 놀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지하는 것으로, 
놀이를 통해 유아가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
해 주는 주요 요소이다[20]. 

최초의 양육자인 어머니는 유아의 놀이에 직접 참여하
는 놀이상대자이자 놀이환경을 마련하는 환경제공자로서 
유아의 놀이발달에 영향을 미친다[21]. 유아의 삶과 놀이
는 분리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가 지
닌 놀이에 대한 신념은 중요하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놀
이를 가치롭게 여기는 어머니의 신념이 유아의 놀이와 
관련된 선택과 개입에 영향을 주어, 결국 유아와 함께하
는 놀이경험에 영향을 주었다[22, 23, 24]. 또한 부모가 
놀이를 지지하는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을 경우, 유아
의 또래 유능성 및 또래 놀이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
었으며 부모가 학습을 중시하는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을 경우 또래 유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25, 
26, 27, 28]. 이러한 연구를 통해 볼 때, 어머니의 놀이에 
대한 신념은 유아의 놀이와 또래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
는 주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유아에게 있어 놀이는 자신과 주변의 세계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방식이며, 생활 그 자체인 동시에 교육이라 할 
수 있다[29]. 놀이에 관한 연구결과에서 공통적으로 지적
하고 있는 점은 놀이가 유아의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다[30, 31, 32]. 놀이의 중요성과 더불어 
놀이를 통해 얻은 결과보다는 유아의 놀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포괄적인 개념인 놀이성(playfulness)에 대한 관
심이 집중되고 있다[33]. 유아들은 각자 자신만의 방법으
로 놀이를 하기 때문에 놀이에서 개인적인 차이가 나타
난다. 놀이성은 놀이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확립
되는, 놀이의 질적 특성 또는 놀이에 대한 태도나 성향을 
의미한다[34]. 놀이성은 유아의 창의적 사고와 의사소통
능력, 대인문제해결, 자기조절능력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4, 35, 36]. 

Barnett(1991)은 유아의 놀이성을 신체적 자발성, 사
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 감각의 
5가지로 구분, 설명하며 놀이성 척도(Children’s 
Playfulness Scale: CPS)를 개발하였다[37]. 이를 바탕
으로 국내에서도 유아의 놀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밝혀내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30, 31, 32]. 

유아의 놀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유아의 기질
과 성, 연령, 부모, 또래 등이 있다[38]. 이 중 부모는 놀
이에 대한 유아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놀이를 교육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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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39]. 최근에는 어머니와 
유아와의 관계에서 놀이성의 매개역할을 탐색한 연구들
이 이루어지고 있다. 임희경(2008)은 어머니의 양육행동
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유아
의 놀이성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2] 이맑
음(2019)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놀이성을 매개
로 유아의 정서적 유능성 및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준
다고 밝혔다[40]. 전유진(2019)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애착행동이 유아의 사회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동시
에 유아의 놀이성에도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41].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어머니
의 놀이에 대한 신념이 유아의 놀이성 및 또래 유능성에
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어머니의 놀이신념과 유아의 놀이성, 유아의 또
래 유능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어머니의 놀이신념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의 관계에서 유아의 놀이성이 매개역
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또래관계에서의 
취약성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유아의 놀이
성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고, 유아의 놀이와 관련된 중
요한 환경적 요소인 어머니의 놀이에 대한 긍정적 신념
을 높일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
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놀이신념, 유아의 놀이성, 유아의 또래 
유능성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어머니의 놀이신념
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의 관계에서 유아 놀이성의 매개
효과는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J지역에 소재한 7개의 유아교육기관

(유치원, 어린이집)을 임의 선정한 후, 연구동의를 얻은 
기관에 재원중인 만 4-5세 유아 160명과 그들의 어머니 
160명이다.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배경은 Table 1과 같다.

연구를 실시하기 전 설문지의 신뢰도와 타당도, 문항
의 적절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19년 6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 예비조사를 진행하였다. 예비조사는 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유아교육기관을 선정하여 만 4-5세 유아 
21명의 어머니와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설문지 이해에 대한 별다른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파
악되었다. 

본 조사는 2019년 7월1일부터 7월26일까지 실시하
였다. 유아의 놀이성과 또래 유능성에 대한 교사의 평정
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연구자가 해
당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검사 도구에 대한 설명을 하였
으며, 평소 각 유아를 관찰한 결과를 근거로 하여 평정하
도록 하였다. 어머니의 놀이신념에 대한 설문지는 연구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구하는 안내문과 설문지 작성에 대
한 안내문을 동봉하여 234부가 가정으로 배부되었으며 
이 중 175부가 회수되었다. 어머니의 설문지가 회수된 
유아에 한하여 담임교사가 유아의 놀이성과 또래 유능성
을 평정하였다. 부모와 교사로부터 회수된 설문지 중 응
답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무응답이 있는 15부를 제외하고 
최종 160부를 연구자료로 사용하였다.

Characteristic N %

Young 
Children  

Gender Male 88 55.0
Female 72 45.0

Age 4 years old 62 38.8
5 years old 98 61.3

Birth 
order

First 51 31.9
Second 63 39.4

Third or later 31 19.4
A single child 15  9.4

Total(N) 160 100

Mother

Age

20's   1  0.6
30’s 77 48.1

40 years old or 
older 82 51.3

Education 
level

High School 23 14.4
College 70 43.8

University 58 36.3
Graduate 
School  9 5.6

Total(N) 160 1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Subjects  

2.2 연구도구 
2.2.1 어머니 놀이신념
어머니의 놀이신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Fogel(2003)

이 개발한 부모 놀이신념 척도(The Parent Play 
Beliefs Scale: PPBS)를 이현지(2016)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21, 42]. 이 도구는 2개의 하위요인인 놀이지
지(17문항)와 학습중심(8문항), 총 25문항으로, ‘놀이지
지’는 놀이가 유아의 발달에 도움이 되는 즐거운 활동이
라고 믿는 신념과 관련된 문항, ‘학습중심’은 놀이가 유아
의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믿으며 학습적 활동을 
중요시하는 신념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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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도(Cronbach’s α)는 놀이지지 .93, 학습중심 .60이며 
전체 신뢰도는 .75이다.

2.2.2 유아의 놀이성 
유아의 놀이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Barnett(1990)이 

제작한 유아용 놀이성 척도(Children’s Playfulness 
Scale: CPS)를 유애열(1994)이 번안하고 박선영(2010)
이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30, 31, 37]. 이 도구는 
5개의 하위요인으로 신체적 자발성(4문항), 사회적 자발
성(5문항), 인지적 자발성(4문항), 즐거움의 표현(5문항), 
유머감각(5문항),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놀이성 척
도 하위요인 중 신체적 자발성은 놀이를 할 때 신체기관 
간 협응력이 높고, 신체를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동적인 
것을 좋아함을 나타내고, 사회적 자발성은 놀이를 할 때 
친구의 접근에 쉽게 반응, 친구를 쉽게 사귀고, 협동적이
며, 놀잇감을 함께 나눔을 의미한다. 인지적 자발성은 놀
이를 할 때 주도적이고, 다양한 역할을 하고자 하며, 놀잇
감을 융통성 있게 사용하고, 독창적임을 의미한다. 즐거
움의 표현은 놀이 시, 기쁨, 즐거움, 열성, 성취에 대한 만
족감, 미소, 독백, 과시 등을 표현하는 것이 자유로움을 
의미한다. 유머감각은 장난기가 많고, 우습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잘함, 익살스럽고, 우스꽝스런 이야기에 잘 웃
음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
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신체적 자발성 
.85, 사회적 자발성 .85, 인지적 자발성 .92, 즐거움의 표
현 .87, 유머감각 .80이며 전체 신뢰도는 .95이다.

2.2.3 유아의 또래 유능성
유아의 또래 유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박주희, 이은

해(2001)가 개발한 또래 유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9]. 
이 도구의 하위요인은 사교성(5문항), 친사회성(5문항), 
주도성(5문항), 총 15문항으로, 사교성은 또래와 잘 어울
리고 또래 집단에 잘 수용되는 능력을 의미하며 친사회
성은 다른 유아를 잘 도와주고 사이좋게 지내며 또래에
게 민감하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반응하며 갈등이 생겼을 
때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주도성은 또래
집단에서 활동이나 놀이를 능동적으로 제안하고 주도적
으로 이끌며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
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
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사교성 .93, 친사회성 
.92, 주도성 .92이며 전체 신뢰도는 .95이다.

2.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어머니의 놀
이신념, 유아의 놀이성, 유아의 또래 유능성 수준을 알아
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는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어머니의 놀이신념, 유아의 놀이
성, 유아의 또래 유능성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어머니의 놀이
신념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의 관계에서 유아 놀이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의 
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43]. 유아 놀이성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어머니의 놀이신념, 유아의 놀이성, 또래 유능성 
간의 관계

어머니의 놀이신념, 유아의 놀이성, 유아의 또래 유능
성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어머니
의 놀이신념 하위요인 중 ‘놀이지지’ 신념은 유아의 놀이
성(r= .26, p<.01), 유아의 또래 유능성(r= .34, p<.01)과
의 관계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
의 놀이지지 신념이 높으면 유아의 놀이성과 또래유능성
이 높음을 의미한다. 유아의 놀이성과 유아의 또래 유능
성의 관계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
다(r= .83, p<.01). 이는 유아의 놀이성이 높으면 유아의 
또래유능성도 높음을 의미한다. 한편, 어머니의 놀이신념 
하위요인 중 ‘학습중심’ 신념은 유아의 놀이성(r= -.09, 
p>.05), 유아의 또래 유능성(r= -.04, p>.05)과의 관계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Variables 1 2 3 4

mother’s 
play belief

1. play 
support 1

2. learning 
support -.41** 1

3. playfulness .26** -.09 1

4. peer competence .34** -.04 .83** 1
**p<.01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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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Path B β t R2 F

1 mother’s play 
support belief → peer 

competence .499 .340 4.53** .115 20.59**

2 mother’s play 
support belief → playfulness .313 .266 3.46** .071 12.00**

3
mother’s play 
support belief → peer 

competence
.188 .128 2.84**

.705 187.30**

playfulness .993 .796 17.70**

**p<.01

Table 3. Mediating Effect of young children’s playfulness 

3.2 어머니의 놀이신념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의 관
계에서 놀이성의 매개효과 

어머니의 놀이신념 하위요인 중에서 ‘학습중심’신념은 
유아의 놀이성, 유아의 또래 유능성 과의 상관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어머
니의 ‘놀이지지’ 신념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과의 관계에
서 유아의 놀이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에 앞서 다중회
귀분석 가정에 위배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였다. 변인들의 
공차(Tolerance)값이 .92로 .1보다 크고, 분산팽창지수 
VIF값이 1.07로 10보다 현저하게 작으므로, 다중 공선
성(collinearity)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Durbin-Watson 계수는 1.91로 2에 근접하여 오차항의 
독립성 가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43]. 매개효과 검증에 대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1단계는 독립변수인 어머니의 놀이지지 신념이 종속변수
인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는 과정으로 
단순회귀분석을 통하여 영향력과 설명력을 검증한 결과, 
어머니의 놀이지지(β= .340, p<.01)는 유아의 또래 유능
성을 11.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 20.599, p<.01).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어머니의 놀이지지 신념이 매개
변수인 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는 과정
으로 단순회귀분석을 통하여 영향력과 설명력을 검증한 
결과, 어머니의 놀이지지(β= .266, p<.01)는 유아의 놀
이성을 7.1%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 12.001, 
p<.01). 3단계는 독립변수인 어머니의 놀이지지 신념과 
매개변수인 유아의 놀이성이 종속변수인 유아의 또래 유
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는 단계로 다중회귀분석
을 통하여 영향력과 설명력을 검증한 결과, 독립변수인 
어머니의 놀이지지(β= .12, p<.01)와 매개변수인 유아의 
놀이성(β= .79, p<.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
타났다(F= 187.30, p<.01). 또한 독립변수인 어머니의 

놀이지지가 종속변수인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대한 영향
력이 1단계(β= .34, p<.01)보다 3단계(β= .12, p<.01)에
서 감소하여 매개효과 검증절차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켰
다. 따라서 어머니의 놀이지지 신념과 유아의 놀이성은 
유아의 또래 유능성을 70.5% 설명하고 있으며, 유아의 
놀이성은 이들 관계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어머니의 놀이지지 신념은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놀이성을 통해
서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에 따른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확인하기 위
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 3.41(p<.01)로 나타
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으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Indepen
dant 

Variable

para
meter

dependant 
Variable

Sobel-test
Z-

value p

mother’s 
play support 

belief
→ playfuln

ess →
peer 

competenc
e 

3.41** .00

**p<.01

Table 4. Sobel–test result of young children’s 
playfulness

4. 논의 및 결론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놀이신념과 유아의 놀이성, 유아의 또

래 유능성 간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어머니놀이신념의 
하위요인 중, 놀이지지 신념과 유아의 놀이성 간의 유의
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놀
이신념과 놀이참여가 긍정적이고 높을수록 자녀의 놀이
성이 높다[26, 27, 44]는 연구와 일치하는 내용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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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와 밀착되어 지내는 어머니의 놀이에 대한 신념의 중
요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어머니의 놀이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은 자녀의 놀이에 대한 관심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유도하여 유아의 놀이성 발달에 기여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머니의 놀이지지 신념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 간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가 놀이중심을 지지하는 경우 유아의 또래 유능성
이 높다는 연구[45], 어머니의 놀이중심지지 신념이 유아
의 또래 유능성과 창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46]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더불어 어
머니의 놀이지지 신념이 높으면 유아가 또래와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사교성, 친사회성, 주도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어, 어머니의 놀이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을 형성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유아의 놀이성과 또래 유능성 간의 관계를 알아본 결
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유아의 놀이성이 
높을수록 또래와 효과적인 또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
는 능력이 높다는 연구[32, 47], 놀이성과 창의적 사고, 
의사소통능력, 대인문제해결능력 발달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34, 35, 36]들과 유사한 결과로 유아의 놀이성은 유
아의 전반적인 발달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다.

둘째, 어머니의 놀이신념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의 관
계에서 유아 놀이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본 결과, 유아의 
놀이성은 어머니 놀이지지 신념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와의 애착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정서적 유능성, 사회성, 또래관계의 관계에서 유아 놀이
성의 매개 효과를 검증한 연구[4, 40, 41]들과 유사한 맥
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놀이성을 매개로 한 연구[2, 32, 
48]에서는 자발적으로 놀이에 참여하는 능력이 높은 유
아는 놀이를 즐겁게 하기 위해 또래와 긍정적인 상호작
용의 빈도를 늘리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또래 유능
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유아의 놀이
성은 또래 관계에서의 취약성을 상쇄시켜주는 기재[2]로 
또래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유아의 놀이성 증진을 위한 놀이환경에 
대한 관심과 또래 유능성 증진을 위한 차원에서의 놀이
의 가치와 유아의 놀이성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놀이지지 신념과 같은 인
지적 변인은 유아의 또래관계, 사회적 유능성을 높이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유아의 놀이성을 매개
로 유아의 또래관계 수준을 높이는데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는 유아의 놀이와 관
련된 중요한 환경적 요소로, 어머니의 놀이지지 신념이 
유아의 놀이성향을 발달시키고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어머니의 놀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증진시키고 놀이를 지지하는 구체적
인 상호작용 방법 등 부모의 역할에 초점을 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는 유아중심, 놀
이중심을 모토(motto)로 개정된 누리과정 시행과 맞물
려 부모의 놀이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시의 적절한 부
모지원이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앙육아종합지원
센터[49]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모의 놀이참여 태도 점검
교육은 부모의 놀이신념과 관련하여 상당히 고무적인 일
이라 생각되며 추후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놀이관련 교
육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특정 지역에 소재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머니와 유아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으나, 유아의 사회적 능
력과 유아의 놀이성 증진에서 어머니의 놀이에 대한 긍
정적 신념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
다. 2020년 3월 시행되는 개정 누리과정의 실효성을 위
하여 부모와 지역사회의 협조를 강조하고 있는 바, 부모
의 놀이에 대한 인식 및 놀이지도 방법 등과 관련한 활발
한 연구가 추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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